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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대엠 2:1.8).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 
하는 이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은 이단들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한다는 점입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꿀어들여 자기 
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뻗후 

2:1). 그들은 우리 주위를 맴돌며 “복음을 더 알고 싶지 않느냐， 성경을 공부 
하러 가자’는 등 감언이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 
분을 밝히며 매우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 
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 
한 후에 멀리하라~， (딛 3:10). 

앞으로 이단들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미혹해 올 것이며， 수단과 방법 
을가리지 않을것입니다. 매 순간깨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붙드십시 
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대요일 5:4). 특 
히 외부로 성경을 공부하러 간다거나 복음에 대해서 토의하자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충현성경통신〉을 기본으로 하여，(충현의 만나〉 그리고 교 
육훈련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교 
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갈 t끼. 

*다음 주일 찬g뼈배 시 2011년 제짜 흑읍세례식(￥g아세려l식은 오후 3)../ 갈릴라훌 

쪼I'Ht;~2~ 하나님은 。}브라함을 。}주많0] λ}랑 
하셨다. 아브라함을 물까지 돌아보시며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하여 주시면서 

그의 전부를 늘 요구하셨대창 22:12.16).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 
총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큰 사량을 베풀어주신 하나 

님(롬 8:38~39)은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마음을 요구 

하신다(마 1O:37~39). 인간은 인생의 길을 자신들이 너무나 복잡 

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올무에 스스로 묶인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건만 인생 

은 자기의 것들로 인하여 슬픔올 만들어낸다{요일 2:15~17).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결을 수가 없다. 바로 회개이다. 이 

젓이야말로 놀라운 비밀이며 은총이다{뻗전 2:23~25). 성령의 역 

λ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지·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역A까 없어 

져야 한다{롬 6:7~9， 8:9~l;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어 왔느니라~， ('마 4:17). 회개함이 무엇인 

지조차 모르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 우리의 심령은 굳어지고 굳어 

져서 회개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좋지 않았을 때 자신을 원망하고 또 후회 

하면서 다음에는 잘해야 한다는 결심을 회개라고 생각한다. 자신 

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생킥하며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윤리적 

인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하 

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또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가깨l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 

여 “회개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신다(막 1:15). 십자가에서 죽으 
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대요 14:1~3). 

“회개챈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의 미음에 

아직도 죄로 인하여 기득하게 차 있는 것이 있는가! 나만으로 가득 

하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함이 없을 때 정 

결함도 없다. 정결치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정결치 못하다는 것이다(속 13:1). 모든 
욕심을 다 버리자. 참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이다. 말 

로만 사랑이요， 말로만 회개요， 말로만 감사인 가증한 존재이다. 

누가어떻게 무엇을할수 있단말인가! ‘회개하라!"는주님의 간절 

한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꿀리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옹전하게 바 

뀌어지는 역A까 있기를 원한다. 용서함을 받았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홍 같은 나 

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고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 

건만， 우리는 아직도 죄책감에 눌리고 슬퍼한다. 회개하고도 용서 
받은 줄도 모르며， 이것조차도 우리의 주권 아래 붙들고 있으니 죄 

가아니고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 이는 나의 죄악이 내 힘으 

로 씻어진 것이 아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들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 

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죄악이 용서 받은 줄 알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용서 받지 못하였 
기 때문에 다시금 어둠에 처한다.'1..1-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 
자가 지셨네 " 늘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 었으며 그 가슴에 죄 씻음 
받은 기쁨이 넘치는 자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명화가 

있다.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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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MEET THE GOOD SAMARITAN 
(25)On on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1 do to 

inherit eternall，따?" (26)“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 ... 

(36)“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37)The expert in the law replied,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 

(Luke 10:25-37) 

B efore Jesus tO|d the parab|e of 뼈ood Sama때 a lawyer 

asked Him a really good question, “ Teacher, what must 1 do to 

inherit eternal life?"(Lk. 10:25). Jesus asked the lawyer, "What ís 

written in the Law? How do you read it?"(Lk. 10:26) . The lawyer 

respond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k. 10:27). Jesus responded to the lawyer, 

“ You have answered correctly. Do this and you will live" (Lk . 10:28) 

The lawyer then asked the troublesome question, "And who is my 

neighbor?"(Lk. 10:29). Do you know who your neighbors are? Jesus 

responded to this question with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o 

teach us responsibility to our neighbors and to show us who 

neighbors really are . Let’s look at this wonderf비 parable from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Let’s imagine that the victim represents sinners . The victim was 

travel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Jerusalem suggests God's 

place of blessing, the location of His Temple . Jericho corresponds to a 

place that God curses, the site where the walls tumbled down. The 

victim was headed the wrong way, like sinners without Christ. As he 

traveled , a bunch of robbers jamped him. These thieves embody 

Satan,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Jn . 10: 10) 

These thieves took his clothes and beat him half to death . The 

stripping away of his clothes is like a man without righteousness . His 

half dead status epitomizes a sinner’s spiritual life,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AII of us also lived among them at one time, gratifying 

the cravings of our sinf비 nature 'and following its desires and 

thoughts . Li 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objects of wrath " (Eph . 

2:1-3) . We are all born sinners who would fall prey to Satan if it were 

not for Jesus Christ 

Let’s imagine that the Levite and priest represent today’s preachers 

As the victim lay on the ground in obvious need of help, the Levite 

and priest walked past him. If a sinner gets in trouble and closes their 

eyes in prayer for God’s help, then opens them to find a preacher 

standing right in front of them, the sinner is probably thinking that 

God answered his prayer. Problem is that today’s preachers are telling 

this poor victim that he shouldn 

neighbor, for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 Colossian 2:8 says, 

"See to it that no one takes you captive through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 which depends on human tradi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rather than on Christ." And finally, Galatians 

5:4 says , "You who are trying to be justified by law have been 

alienated from Christ; you have fallen away from grace." The victim 

was lost. and he needed saving . The priest and Levite represent 

religious instruction and ceremony, which did nothing for our half 

dead traveler. The human heart is in need of more than exposition and 

instruction. Lost people need salvation 

Let’s imagine that the Good Samaritan represents the Savior pf 

sinners . The Samaritans were rejected by Israel , just like Jesus, “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familiar 

with suffering. Li 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ls. 53:3) . Our God from heaven 

came down, but the Israelites crucified Him, all the while claiming 

they wanted their Messiah . As the Samaritan journeyed, he had a 

definite destination, just like Jesus,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10st"(Lk. 19:10). The Samaritan had the 

love and the sacrificial heaπ， along with the oil and wine necessary to 

treat the injured victim. He took compassion on him. He got to the 

heart of the problem and bound his wounds . He brought him to 

shelter, and cared for him there, “ He went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took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Lk . 10:34) . The 

Samaritan cared more for the lost man than for himself. If he didn'.t 

touch this man, this man would die. He paid for the injured man’s 

care until his return , like Christ paid for us until His return. The 

Samaritan promised to return, as our Lord is sure to come back‘ This 

story is not yet finished. 

My dear friends, we are all sinners and not one of us is righteous . 

We need this Good Samaritan. We spend much time looking for truth , 

but most of our avenues lead to empty resolutions. Things sound 

good at first, but no real truth comes to light. The Good Samaritan 

had everything, but no one liked him. He was rejected by the world . 

Philippians 2:6-8 say, “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마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 He 

h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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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λ}D}려 O}인을 만납λl 다 

(25)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쟁을 얻으리이까 (26)에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 (36)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이르되 자벼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25-37) 
갱생관육사 

여예l 수샘님。이l낸선한사마빠리。아f밴유혐를뽑하시새기전에 한율법과바예수 
| 님에게 참 좋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을 얻으리이까’(녹 10:25). 이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 

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내’(녹 10:26). 그는 ‘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돗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7' (녹 10:27)라고 대답했습니 

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7'(녹 10:28). 그때 율법교사는 골치 아픈 질문을 던졌습 

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녹 10:29).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 

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 

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가르치며 누가 진실로 

우리 이웃인지 보여줍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놀라운 비유를 살펴봅시다. 

강도만난자 

강도를 만난 자가 죄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만난 자는 예루 

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 

전이 위치한 축복의 장소를 상정하지만 여리고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그 성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곳이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는 마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죄인들처럼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행하는 도중 

에 강도 떼가 나타나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사탄을 상정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 10:10). 강 

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가 초주검이 될 때까지 때렸습니다. 여기서 그의 

옷 벗겨짐은 마치 인간의 의로움 없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초주검이 된 

그의 상태는 죄인의 영적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 

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 

λ다}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미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 

니"(엠 2 : 1~3) .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모두 사탄의 먹이가 될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례위인과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늘날 교역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만 

난 자는 땅바닥에 쓰러져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를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만약 죄인이 고통중에 눈을감고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뒤 눈을 폈을 때 바로 앞에 교역자가 서 었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기 

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역자 

들이 이 불쌍한 자에게 왜 그 나쁜 길로 갔냐면서 옳은 길로 갔어야 했다고만 

말하는 데 있습니다. 강도 만난 지는 쓰러져 죽어가는데， 오늘날 교역자들은 

그에게 이 길로 다시는 오지 말 것을 기억하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잘 생각해 볼 것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만한 권위와 능력이 있 

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25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한 골로새서 2:8은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 

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띠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4은 말씀합 

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강도 만난 자는 길 잃은 자였으며， 그렇기에 그는 구 

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가르침과 예식을 상징하는 제사장 

과레위인은초주검이 된 여행자에게 아무 것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 

의 마음에는 설명과 가르침 이상의 것이 펼요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필요합니다. 

선한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죄인들의 구주를 대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인 

들은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에 의해 버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많이 겪었으며 질고를아는자라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 53:3).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건만 이 

스라엘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면서도 내내 메시아를 원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여행했을 때 그에게는 예수님처럼 확 

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니라7' (녹 19:10).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다친 자를 치료하는 데 쓸 기름과 포 

도주는 물론， 사랑과 희생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으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 

는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가까이 가 

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녹 10:34).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보다 그 잃어버린 자 

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만약 그가 톨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 죄 값을 모두 치르셨듯 그는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드는 모든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도끝나지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며 우리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 

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진리를 

찾는 데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길이 무의미한 결론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다들 

좋게 들리지만， 참된 진리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의해 버림 받 

은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6~8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 

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부요함과 권력에서 하나 

님의 축복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로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참 진리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려 자 

신을 희생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 

합니다. 아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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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의 혹율휩 
예수님은자신을잡으러 옹 무리를 또한입살롬을죽이지 않았다고추궁받던 한군인이 요압에게 한말속에서도 비슷 

향해서 ‘꽤가 그니라’(요 18:5)고 당 한의미를찾을수있다(삼하 18:12). 

당히 빌벼셨다. 사도 요한은 수동적 예수께셔잡히사다 으로 팔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당당하게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송11 초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예수님을 잡는 데 기훗 유다의 역할이 크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도 마찬가지였 
다.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다. 요한과 누가가 초점을 맞춘 것은 예수님이 잡힌 뒤 
에 꿀려 가신 곳이다. 그곳은 유대 종교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의 집이다(요 

18:12~13 ; 녹 22:5따. 메시아를 가장 간절히 고대하였던 종교지도지들이， 지금 자 
신들의손으로그메시아를죽이려 하고있다. 아무런잘못이 없으셨던예수님을당 
시의 문화와종교적 가치를이용하여 죽어 마땅한죄인으로만든 것이다. 이것은오 

늘날 복음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들과 비슷하다. 예수님을 이용할 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종교적권위와전통에빠져참지유를잃어버렸기때문이다. 

예수님이 잡히시는모협 대한마태와마가의 초점은요한과누가와약간쩨 

가있다. 마태와마가는기훗유다가보낸입맞춤신호에따라예수님이잡히셨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특히 ‘촌을 대어"(막 14:46 ; 마 26:5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손을댄다는것은경멸， 해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표현은아브라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시용되었다. ‘'Àr: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대지 말라그에게 아무 일도하지 말라네가네 아들네 독자까지도내게 아 
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들이시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 

의 신적 능력을 잠시 보이셨지만， 그 신적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지는 않으셨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를 위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잡히셨다(녹 20:19 ; 요 

7:30,44).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뭇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뿐이다. 병자 
들， 죄인들， 수가성의 여인， 거라사의 광인등예수님은소외받고보통사람들이 가 

기 꺼려하는곳들을향해 가셨고그들곁에 항상계셨대녹 19:1이. 예수님은잡히시 

는 마지막 순조에도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말고를 고쳐주셨다(막 14:4끼.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꿀려 가셨다(막 

14:48~49).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감탄했고， 병 고침을 비롯한놀라 
운이적 앞에 예수님을왕으로세우려 했고， “호산나”를외쳤던무리였다{막14:53). 

예수님은 항상 누구나 알이듣기 쉽게 가르치셨고，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드러내셨 

지만 믿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받기 위 

해서 예수님을잡으려고 군호(막 14:44}를 맞추고 있는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 

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자. 오히려 잃는 자 지는 자，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때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이다. 아벤 . 

• DH주 월요새벽기도회μH벽 441)0//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l스로에 관환 여l엎고} 성추l 
여l추 그리스도에 대한 여|얻올 창세11의 에덴 통산어|써부터 시작하여 전 그약 시대를 관좋하며 껴| 
속도|었다. 그리고 이는 싣약에 이르러 예수께서 성혹싣(Incarnation)하심으로 윈펀효| 성추|되 

었다. 성혹싣을 우얻1; 1 일어난 껏이 아니라， 역M를 초월하싣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예정된 대로 

일어난 껏임을 층얻해 준다. 또 예수님을 통한 성도으| 구윈을 그쩌 관닙적 허구으| 상태까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롱하여 성추|하싣 예얻이 전 역M를 관통하며 껴|속도l어 바로 나에께짜 

π| 이르고 있다는 껏과 훗날 쪼|후 심판끼~]I; I 진뱅될 껏임을 팍잎시쿼 준다. 이와 깥이 충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얻고} 그 성추|에 관하여 살펴보자. 

여l언구칠 | 내용 | 엉쥐구절 예언구절 | 내용 성춰구칠 

창 3:15 여자의후손 갈 4:4 사 53:1 세상의불신 요 12:37 

창 12 :3 아브라함의씨 마 1 : 1 시 41 :9 가까운 친구인 제자들의 배반 녹 22:47-48 

창 17:19 이삭의후손 녹 3:34 각 11 :12 은삼십에넘기우심 마 26: 14-15 

민 24:17 야곱에서나온한별 마 1 :2 :: 11 :13 토기장이의밭값에팔리심 마 27:6-7 

창 49: 10 유다지파출신 녹 3:33 시 109:7- 8 배신자유다의운명 행 1 :18-20 

사 9:7 다윗왕좌의후계자 녹1:32 시 35:11 거짓고소를당하심 막 14:57 

시 45:6-7 기름부읍받은영원한왕 히 1 :8- 12 사 53:7 곤욕당함에도침묵하심 막 15:4- 5 

미 5:2 베들레렘탄생사건 녹 2:4-5 ，7 사 50:6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고 매 맞으심 마 26:67 

사 7:14 동정녀잉태 녹 1 :26-31 시 35:19 까닭없이미운바되심 요 15:24 

단 9:25 탄생의시각 녹 2:1-2 사 53:5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으심 롬 5:6，8 

호 11 :1 애굽피난 마 2:14 사 53:12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심 막 15:27 

램 31 :15 유아학살소동 마 2:16-18 숙 12:10 손발을찔리심 요 20:27 

사 40:3-5 하나님의 대로를평탄케 함 녹 3:3-6 시 22 :7 멸시와수치를당하심 녹 23:35 

말 3: 1 선구자의예비 녹 7:24 ，27 시 69 :9 비방당하심 롬 15:3 

말 4:5-6 엘리야으| 미리옴 마 11 :13-14 시 69:21 쓸개와 신 포도주를 받으심 요 19:29 

시 2:7 하나님의아들로선포됨 마 3:17 시 109:4 대적자들을위한기도 녹 23:34 

사 9:1 이방의 갈릴리를 영호}롭게 하심 마 4:13-16 시 22:17-18 그옷이제비뽑혀나누임 마 27:35 

시 78:2-4 비유로 말하며 감추어졌던 것을 I러내심 마 13:34-35 시 22 : 1 하나님의버림을당하심 마 27:46 

신 18:15 선지자를일으키심 요 6:14 시 34:20 그뼈가꺾이지않음 요 19:33 

사 61 :1-2 상한심령의치유자 녹 4: 18 속 12:10 옆구리가찔리심 요 19:34 

사 53 :3 돔족유대인의멀시와버림받음 요 1 :11 사 53:9 부자처럼장사되심 마 27:57-60 

시 110:4 멜기세텍서열의제사장 히 5:5-6 시 16:10 부활하심 막 16:6-7 

숙 9:9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램 입성 막 1:7,9,11 시 68:18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막 16:19 

시 8:2 어린아이들의입으로권능을세우심 마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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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 단기선교를 가는 저는 

팀 훈련 3개월 동안 ‘팀원들과 화평 

케 하시고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 달라’ 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흔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등 나의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으나 그때마다 
담대흔띨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인천공효에서 

만난 캄보디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실제 언어훈련을 하게 해 주 

신 주님의 섬세하고 치밀하심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축호전도에서 처음 외치는 복음과 

“쁘레야 예수 뜨롬 스론라인 네약:"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나는 열심히 외쳤으나 역시 혀가 

꼬였고 마음은 급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밀번지 알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아! 언어훈련을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회개를 하며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중 

보기도 덕분인지 주일에 전도언어가 마치 방언이 터진 것 같이 술술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감 

사했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케 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영흔들에게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케 해 주신 주님께 감 

사하며， 선교 기간 중에 함께 해 주신 성령 예수님께 감사드랄 뿐입니다. 

안재선 (집사， 14교구) 

*마으 - 。 를 가지고 

언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첫날 사역에 

서 언어의 부족함을 느꼈다. 사역 평가회를 블내고 다 

시 언어를 복습하고 주님께 어눌함을 고백하며 담대함 

을 간구한 뒤 그 다음날 사역을 나갔다. 어제보다는 복 

음 전하기가 쉬웠고， 담대함도 생겼다. 날씨가 무척 더 

워서 땀이 났지만 한 가정 가정을 방문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고개를 끄 

덕이며 “아멘， 아멘” 하였다. 몇 사람은 미혹의 영에 이 

꿀리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신들이 믿 

는 여러 가지 우상들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 

다.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나라가 세워 

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 

고복음을전했다. 

이영OH (집사， 19교구) 

우물가 여인처멈 

나를 구원해 생명 주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치고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게 하시어서 선교의 도 

구로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신 영흔들을 만나게 하심 

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자들이 물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흔의 갈 

증으로 우물가 여인처럼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바라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 

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모든 심령에 복음의 씨가 자 

라 열매 맺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수란(권사， 14교구) 

이번 주에 졸블에i는 선교팀 (4개 텀) 

기 간 

8월 22일(월) - 8월 29일(월) 

8월 22일(월) - 8월 29일(월) 

8월 22일(월) - 8월 30일(화) 

8월 25일(목) - 9월 1 일(목) 

텀 

18교구 1 팀 

18교구 3팀 

9교구 1 팀 

2교구 3팀 

면재 사역 중인 섣교텀 (l개 팀) 

기 간 

8월 15일(월) - 8월 23일(화) 

지난 주에 도착안선교팀 (5개 팀) 

기 간 

8월 8일(월) - 8월 16일(화) 

8월 9일(화) - 8월 17일(수) 

8월 10일(수) - 8월 18일(목) 

8월 11 일(목) - 8월 18일(목) 

8월 12일(금) - 8월 20일(토) 

팀 

8교구 1 팀 

14교구 3팀 

20교구 1 팀 

4교구 2팀 

17교구 2팀 

탄ìl섣쿄팀을위해서 

팀장 

이석재 

안연식 

전성욱 

박종절 

팀장 

정옥련 

팀장 

박영섭 

선명환 

배종락 

김영모 

남중호 

꼭끼|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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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번 성갱학교 때 배운 영 까지 ~ff양이 1f장 11역에 남는cf. 마지막혀I 양의 피를 얀 바른 

사량은 성판을 받는타. 상판을 얀 받요려연 여l수닝을 믿요연서 11도해야겠다. 

고등부， 은쩨의 망을 알다l 

이번 수련외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은? 

· 부용외와 둘째 날 신앵되었던 물놀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박훌감 

· 둘째 날 부용외가 가장 인상 깅었어요 . 기도 시간 

도 길었고， 다 같이 기도알 수 있던 시간이 정말 

종았어요. 납협 

섯째 날 프로그램 시간에 고등부 아이들이 다 같이 

즐겁게 프로그램에 삼여하는 모습이 삼 보기 좋았 

고， 둘째 날 부용외 시간에 고3들이 많이 와서 특 

송도 부르고 같이 기도하던 모습이 성말 좋았습니 
다 운g진 

수련외 때 기도하면서 어떤 은혀|가 있었냐요? 

· ‘고등부 악생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 수련외 마지 

막 날까지 아이들이 수련 외에 잘 왔다랴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기도 제 

목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고등부 아이들 대부분 

이 앞에 냐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말로 표연 

못할 은혀|였어요 . 악훌훈 

· 여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기 

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쨌었는데， 그 기도대 

로 이루어지는 순간순간들을 보았을 때 은혜 받았 
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을 놓고 부용외 때 기.도쨌는데， 기도하는 순 

죄인혁 (초등1부) 

너무 많은 은혜와 시링를 받고 있다 7월 ￡일， 교싸 되고 L써 두 번g뾰 맞 
는 성경학교였다.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해 보고 지도해 본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에 서툴렀다 성경학 

교를 준비땐서 ‘교).f는 죠빠 흔들구나 2.~는 A넘을 몸소 느길 수 있었다. 우리들은 정해진 주제 앤|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괴 연습해 오면 되었지만 계속 어렵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프로그램을 찌냈다 같은 

과 선생님과는 찬양 인도를 위해 율동을 구상하고 공동체 훈련을 위해선 또 다른 선생님과 함께 ‘허받에게서 

아가를 보호하자 라는 주제로 게잎을 구상했다 몸치에 게임에도 그다지 소질이 없던 나였지만 그래도 여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구생뼈 준비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성경학교가 다가왔고 주님께는 춘비 

가 잘 안 된 S빼라 좌송해요’ 라고 기도하며 성경학교를 및예했다. 그래도 우리는 'n1<J 1 팅’ 하고 열심히 프로 

그램을 진행했다 공동체 훈련에서 생각지도 않게 OI<J 1들이 너무 적극4으로 즐돼 주어 일찍 끝나 당횡하기도 

했고 또 열심인 0매|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어느덧 폐회예배로 성경학교 

를 口 ~Ã께 되었고 우리 과는 71쁘게도 주님 보시기어| 예쁜 5등을 하였다 그렇게 여름성경학고까 묻났다 

)，. 1실， 교).~f는 쁨을 자|면서 가략}는 학생들보다 더더욱 많은 것을 d뷰는 것 같다 성경 지식이2.~곤 태 

초에 히니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랄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띠라다 

닌 12저R까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01거| 끝이었던 나는 처음 초등2뱀| 왔을 때， 기겁을 했다. 그 이유는 고 

작 11실인 0매|들이 나보다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죠빠 깜짝 놀라 어요!O I 벙벙 

했다 그리고 교시실로 돌아와 다른 선생님들을 보았을 때 더 놀랐다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초등 

2부뿐만 아니라 기자딘과 교구 여러 부서 등에서 나도 소화 못할 봉사들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셨기 때문이 

다 또 향상 좋은 말씀을 해 주)，. 1고、 q들 님f쁘실 텐더l도 뿜러 신경 쓰셔서 Z씬이 Eg펜 은혀}를 나누셨다 

더욱 놀랐던 건 일부러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에 효뼈해 주신 선생님 집안 사정으로 못 오실 선생님이 오확H 

필사적으로 나와 동침해 주신 것， 우리보다도 힘드실 먼데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효뼈 

하사는 괴징님 등 여러 면으로 놀라며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다 '01런 모습들이 주님 요뻐|서 하나 되며 오직 

주님 한 분민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ζ팅메 나의 알은 믿음과 주님을 흔한 나의 부족한 마음이 

회개가 되어 학생들보다 더 큰 것을 깨닫는 성경학교였다 

처음엔 효다가 “교사 할래? 해서 시ξ했던 교""1라는 ξ쁜 속에서 너무 많은 은혀빠 시링을 받고 %응을 알게 

주님꺼써 왜 이콧에 보뼈을η17’ 고민맨 L뻐|게 성경학교를 비롯해 초등2뭐I~판 한 쩨| 한 

쩌|가 소중하며， 그들을 보며 좀 배우고 회개히라는 뜻이 %텀을 확신효봐. ξ밴끼지만 해도 주님을 멀리하 

비썼턴 나 그런 LI에게 주님은 초등2부를 통해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줄을 묶어놀고 끊임없이 물어당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ICI. 다사금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기도드려야겠다 주님， 감사홉κ|다. 

유지면(교사， 초등2부) 

간 마음속에 쌍여 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듯안 기분 

이 들어 정말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납% 
성경 멸사를 했는데 
임들치는않았나요? 

진로와 가족 건강파 악엽 생왈에 대해 기도를 했는 

데 바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도 제 
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임진다거나 하 

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발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운g진 

부용외 때 동기들을 위안 기도를 맘 때 어떠했냐요 ? 

· 선구들 안 사람 안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동기들끼리 기도해 추는 

건 처음이어서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추고 있다는 

게 잡 감사했어요 박훌큐 

· 동기끼리 다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은지 않은 임 

인데，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안다 

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다만 동기들이 많은데 장 
소가 생각보다 좁아서 몇몇 빠지는 아이들의 모습 

을 본다거나， 동그랑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지 

못쨌다는 것은 좀 아섞웠어요. 납혐 

각각의 아이들에게 있는 아픔이나 임굶， 괴로움， 

수련외에서 성 

경 띨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랴 

서 ‘저걸 사람 

들이 쓸까?’ 하 

는 생각이 들었는 
데 고등부 지체들이 

다들 열십이 쓰는 모습이 좋 

았습니다. 악동큐 

· 단순이 얽는 것과는 다르게 쓰연서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다음에도 또 이련 시간을 가졌으면 

웅겠습니다. 납g숙 

명소 〈종연의 만나〉를 발 때 외에는 성경을 적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령게 성경 띨사를 하면서 

말씀을 새로 보게 되니까 잡 종았던 거 같아요. 
운g진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들에 대해 기 

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더 이해알 수 있었다는 것이 삼 

많은 선생님들과 자원몽사자들의 섭김도 있었지만 이번 

수련회가 은혀|로웠던 원동력은 십자가의 은혜였다. 고 

등부의 영온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추 

님은 죄석의 완경을 만들어 추섰기 때문이 

다 . 수련외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이 

옳빼웰 
풍았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 

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격 

려해 주고 죽복해 ·주는 시간이 정말 

종았어요. 문g진 
... .. ‘ ~.~ ..... ‘­
흩l‘메 • . ~~.갖 야을 
~'，.:t _ . ..-‘ 
】~-톨~/‘-

들의 삶은 예수의 은적으로 가득할 것이다 . 

휘재·김성해 기자 



저111 64호 주깐충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추신 분이며，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안 예수님의 의생이다. 하냐님에 대안 성정 공부를 딸 수 있어서 좋다. 냐아갚 길을 
모를 때 기도를 통안 응답을 구하게 된다. (킹산l 

동생이 몇 달 선부터 교외에 다녁서 같이 냐오게 되었다 . 예수님은 사람의 획를 해결아 

시는 유일안 분이시다 . 십자가를 통해 죄 사암을 받고 아나님의 자녁가 되었다 마음이 

아주 명온해셨다. 보든 것에 자제하케 되고 내려놓음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 (액~~) 

어느 주일 오후에 외사 앞 추차장에서 여자 두 분이 냐에게 복음을 선쨌고 냐는 그 자 

리에서 예수닝을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들의 권유로 교외에 
나오게 되어다 . 예수님으 나의 죄르 대시아여 시자가에 모 바어 축。서고 사효 마에 ’ 口L. -----.. -, -, 2 ----., L - I - I ~ r - . r I - 11 A , -I , 
부왈아시고 그 후 승선하섰으며 언제일지 오르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얀 

밍는 자를 심딴하실 분이시다 .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오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애 추섰다. 예선엔 직원 

들이 몇 번 교회에 가자고 했지만 대꾸도 안했다 . 그련데 지금 냐는 추일마다 교외에 

냐와 앉아 있다 . (정채얀l 

우리 식구는 선추교인들이다 . 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았고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기도를 하언 종은 임이 생길 것만 같았다 겸온을 하고 신랑을 따랴 

종교를 개웅아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녀무 낯설교 큰 죄를 짓는 듯안 느낌이었지만 새 
가족양육부에서 복음을 배우언서 교외에 대만 냐의 마음은 접접 변하게 되었고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연서 정말 앵복쨌다 . 아직까지는 확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생 
왈을 열심이 알 것이다 r흐은장) 

예수님에 대해 아직 잘 모르지만 삼 작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 교외에 다니며 다른 

잡념을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나 자신에 대안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 
다 . ( '1!짙연) 

내가 아였을 때 나를 위해 기도애 준 분들이 이 교외에 다니고 있어 나오게 되었다 . 

예수님은 수많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어 돌아가시고 부왈아신 분이다 . 예수 

님의 보멸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 부왈과 영생과 재림을 밍고 이를 선파발 
것이다 . 아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좋다. 냐의 의로애략에 좀 

더 느긋하게 대암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 (깅옆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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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온발 예비 신랑율 따라오게 되었다 . 예수님은 죄가 선어 없으시며 완선안 사람이자 
완전안 하나님이시다 . 내 죄로 인해 죄 없는 추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섰다. 십자 

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겠탄 생각이 든다 복음외 말씀을 통빼 자기 성잘을 알 수 
있어서 종다 . 추임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삶의 여유를 잦고 맘의 명안을 잦았다 
(，?!D/~) 

여자 진구의 가족들의 선도로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추시고 구원OH 

추신 분이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젊어지신 것을 의미안다 . 주말에 왈력이 생겼다 . 마 

음이 떤안해졌고 급안 마음이 좀 차분애졌다. (짧훈) 

이사를 와서 가까운 중연교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의 삶을 살 

아도 못 박이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추신 의생적인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삶 가운 

데 있든지 죠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애 추섰요묘로 명생 

그 의생과 사량을 잊지 않고 주닙 뜻에 따라 살아야 알 것이다 . 일추일 동안 세상적인 
사요 사면서 죄를 많이 짓케 되느데 그려하 죄의 사으 죄대아 어제하고 자제하게 되 

」 ’ L --,-, i!D 2 

는 경 건만 삶에 대안 소망의 마음이 앙상 내 삶 가운데 내재하게 되었다 . ( 장호은 ) 

초등아교 sl!t년 때 잠시 교외에 다녀고 그 이우느 다녀더 저이 어더 냐느 처녀 1부 가 ).).-, - -, I L μL ,-' tiAt.: 

결연 세미냐에 대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십자가는 예수님이 냐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섰던 구원의 장소이자 복음의 장소랴고 생각안다 . 종연교외에서 

는 어떠안 영상을 만들어 그 영상을 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된 삼 뜻을 생각해 
야 얀다고 쨌으며 , 십자가는 냐에게 단순안 영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내재된 삼 뜻을 가 

르쳐주었다 . 좋은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고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외가 생겼고 ， 아직 
까지 크게 달라진 섬은 없지만 좀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안 걸음 나아가기 

위해 떳떳만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는 접이 달라졌다 . (초윤상l 

조등악교 때부터 교외에 다녔지만 이름만 기독교인일 뿐 신앙생왈을 꾸준이 하지는 않 
아다 교외에 다니다가 아 다니기르 바보마하여 어재까지도 미음이 크지 않다 이제 

2 L' L.:-' L 

성년 l부에 들어가서 언니 ， 오빠 ， 선구， 동생들과 같이 교외를 다니고 성경공부를 하연 

즐겁고 앵복안 신앙생왈을 짤 수 있을 거 같아서 많이 설렌다. 성년부를 통애 믿음이 
강애지는 아나님의 자녁가 되었으면 좋겠다 . (f!빼f) 

요한껴|시록 19장올 어린 양의 흔믿 잔1\ 1로 시작된다(껴| 

19: 1"'1 이. 예수 그리스도까 만왕으l 왕이라는 M실과 힘깨| 모 

든 무리까 어른! %*이싣 그리스도롤 ‘할렐루야’로 찬%뻗f다(‘하 

나님흩 한%’하라’으l 으|미믿 ·할렐루야’까 31브리어 환을 그대로 

M용된 곳옴 요한껴l시혹 19찜벤。 1 유밀하다). 

그리고 이 장옴 왕의 요십훌 말한다. 왕이 요AI면 좁고 휩한 십 

~n~으l 밀훌 겔올 시립， 믿을요로 의롭께 펀 

M림올 어린 양으| 폰믿 잔1\ 1에 칩석하께 

될껏。|다(샅전 4: 16"'17 : 껴119:의. 

또한 하u님이 주^I는 %i도 받흩 껏이다배122: 12 : ^~40: 10). 이 날에 구약의 예얻을 

완벽하개l 성후l된다(마 21 :5,7,9). 왕의 도착어| 매해서 왕을 이미 앓려 주셨다 “너효|는 마 

을에 근심하~I 말라 하L~닙흩 믿요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I 집에 1'1힐 곳이 많도다 그 

렇π| 않요먼 너!I어1111 일렀요리라 내까 너!I툴 ￥|하여 1'1체를 여l비하러 까노니 

1써 너!I톨 우|하여 개떼률 여|비하펀 내까 다시 요써 너!I를 내께로 영접 

하여 나 입는 곳에 너!I도 있께 하리라，" (요 14:1"'3). 또한 왕이 훌 때 

일어날 콘 한난에 대해서도 /상Ai11i 11.르해주섰다(마 24:21 ,5"'9) . 그 

왕옴 바로 여|추 그리스도다 “또 내1~하놀이 열린 껏훌 보니 보라 톨씌口}와 

그껏훌 탄 πn~ 잊으니 그 이톰울 흥싣고} 진실이라 그，1~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올 볼꽂 굉고 그 머리어|는 많올 관들이 있고 또 이톰 쓴 껏 

화u까 있요니 ~nl밖에 아는 I바 없고 또 그까 I1 뿌린 웃훌 입었는떼 그 
이톰올 하나닝의 맡씀이라 칭하더라"(껴119: 11 ‘ 13). 아먼L 

27 1? 강윤영 청년 1 부 2 

2720 승희진 청년 1 부 1 

2721 이선희 중등부 24 김예진 

2722 윤민우 앙육반 23 한남수 

2723 입장선 앙육반 4 안세현 

2724 마노치 외선부 25 차민다 

2725 김유진 양육반 17 김언회 

2726 김수연 앙육반 8 안세현 

2727 맹수진 고등부 ’ 7 강미 영 

2728 주굉성 앙육반 8 강진철 

2729 위따르너 외선부 25 장영자 

2730 박진형 청년 1 부 2 한만교 

2731 최도현 고등부 5 이성우 

2732 제갈민 앙육반 16 태명자 

2733 정태희 앙육반 16 강영자B 

2734 박지혜 초등1 부 22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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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월 
'1.!'길 우리의 복음이가리었으연 %’하는자들어|거| 기리어진것이라 

그충에 이서|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자들의마음율흘피하게 tsl여 

그리스도의 영광의복옴의 광재가비지지못하게 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 횡요 3:5)이 되게 하소서. 

g드l 연주대 수린외 

일 시 :22앨웰 9:COvl7:00 

미자 집사의 시부， 22교구 의왕1 

구역 ， 9교구 신은욱 집사의 부 

친 문광섭 집사의 장인) /16일 
별세， 18일장례 

기도의창 충현 장소 충현기도원 

악기 대여 

대 상 · 충현음맨뻐IDI 수강생 
문 의 ‘ 친앙위원화#2fIJ)대여한 약7논교회 E빼서만 엽이7밟꾀다 

수외교섬 게강 

일 시 ’ 8월 잃일~1쩔 11일(1~캔 oll?'일 15:1Û"'16:20 
징 소 · 저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외션부 기흩(후에) 수련외 

일 시 :9월 11앨주앨~12'웰웰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영(요 14: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걷게 하소서. 

델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 :3-4)，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장소 충현기도원 

션교얻어 흘린 

일시 매주일 15:00 

징소 · 재교육관 뼈회우크래|내 E04호(인되 댔호(네말 뼈회버E님) 
K잉회캄보디아) 510;회라오쇠 

겉흔 

1 송지환 군(송유당 성도 김기인 집 

사의 아들， 22교구)과 깅지은 앙(김 
병현 씨 최충옥 씨의 띨) 1 24일(수) 

18:30, 혜리츠 2충 아j니스 
2 김형태 군(조미성 성도의 아들， 타 
교)과 조해은 앙(조홍연 안수집사 · 
정순옥 권사의 딸， 13교구) 1 27일 
(토) 1 4‘ 30， 강남목화웨딩문화원 I층 
아도니스(ft 5용3뼈) 

3 김형진 군(김우섭 집사 장귀분 집 
사의 아들， 타교)과 정혜실 양(이능 
이 권사의 딸， 20교구) 1 27일(토) 

16:00, 라루체 4층 루아르흩(ft 7ω 
8200) 

딩입 

권사회월례회 
일시 24일(수) 12:30 
장소 갈렬리흘 

2 남녀 전도회장 전체월례회 
일시 ‘ 28일(다음 주일)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엄셰 

1‘ 최지영 타교집사(흥미화 타교권 

사의 모친 · 구쩌 성도의 장모， 16 
교구 신당2구역) /10일 별세， 12 
일장혜 

2. 잉태순 타교권사(홍종현 집사의 
모친 정명립 집사의 시모， 13교 

구 관세청3구역) 1 16일 별서11， 18 
일장혜 

3 신태환 성도(이순례 은퇴권사의 
남편 신덕일 집사의 부친 김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2011 난 후반기 교훌훌린원 

·신칭/교육국f체’교육관 2흥， #473) 

일시’9월4을퓨)오후33l 장소 제1교육관'JJ7.호 
대상 .수강생진월필칩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뀐골 1:2히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핸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7}는 선교 
사가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통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 
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하소서. 

날찌 시간 학습지 징소 써|려|자， 개종자， 입교자 징소 유O써|례자 장소 

l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유아시l헤란? 괴육관 

8월 21일 15따15:50 (황의연목사) 뼈호 (박은효목사) 뼈호 (하형욱목새 'JJ7호 l 

(월) 2교시 문당 교구별 문당 교구별 
16따1~때 장소 

8월때일 
친쐐배 

생인 학습 뼈l식댄양예배， 본당) 유 of 오후 (오ν후l%F분1，까갈지캘밟리훌뱀~f~ I 
(댐주일) 오후씨 %분까지 입심 tlf랑 셰려|식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9월7일- 11월강일(12주겐 

오후반2:3J -4aJ DI7백홈예 나타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JJ1.회 

로마써|패난예수퍼스도(제1교육관'JJ，회 

흩얘룰71여| 니타난얘수그리스도(제1교육관fi);회 
사무엠상빼|빠난여싸퍼스도(제1교육관'JJ;회 
교육기간 :9월 4일-11월2웬12.주간) 

ε~ ‘ };il l교육관 'JJ7.호 매주일오후3;1)-43) 
교육기간 : 9월4일-11월 <u.을1(1 2주간) 

ε~ : 버|디니흘， 매주일오후3;1)-43) 

교육기간 9월4일-11월m일띤주긴) 

징소 지11교육관 407.호 aH수요일오후 1:3J-2:3J 

2011년도 ~14자 악슬 및 뼈|식 연합개깅예배 

저녁반8f1J-9:3J 
교사양성부 

싼양H원S썽부 

흥환꼬대원훈련 

밍 피택지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3)이 되게 하소서，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II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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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 

박근백/강옥련 
녹 14:1-6 

26 (금) 

박용현/김영휘 
녹 13:31-35 

23 (화) 

유현철/윤석구 
녹 13:10-17 

"JijJ항 
‘ ;) 
초륭부 · 월/수텀 3AI-4A145문(Phonlcsl D~ Beglnner민 

· 개강 :9월 5월(월/외/록 기흔반'~Ievel톨로 수시 껍수 가늄) 

잉민부 · 금 4AI-5A130분 · 개강 :9월 9일 
(수요일 3.(1 기흔반g 기초반l 흥급반으로 수시 힐수 가늄) 

문 의 및 수강 신행 R 내선 349.010-5892-8200 

Z이 I , .. 윷핵" 
@겠안내 

I믿릎허펀표핍파톨품끊길메 날짜 여|배 서~ jj!‘ 사회 기도 찬양 

8/ 24 
수요 I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마 8‘1-3) 안치원 목사 장지원 이경현 주 예수 넓은사랑(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은혜의 지배(사 53:1-6) 강창원 목사 하옥성 임영애 성부의 어린 양이(실로암 찬양대) 

8/ 26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박은효 예루삼캠 찬양대 · 오케스트라 / 뻗 여성중창단/충현음악아카데미 유포니융중주 

주일 I 선한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녹 10:25-37) 박은효목사 나기태 진학래 〈여빼전찬양〉 

주일 II 선한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녹 10:25-37) 안치원 목사 탁정헌 이 훈 만유의 주재 외 / 아멘 금관앙상블 

8/28 주일 m 선한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녹 10:25-37) 김성관 목사 이희식 바「서 O며 o 교회의 참된 터는 외 /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주일 W 선한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녹 10:25-37) 장지원 목사 김정훈 신광철 마귀들과 싸울지라 외 / 아벤 금관앙상블 

주일 V 선한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녹 10건-37) 유재진 목사 양재웅 이상석 야 하나님의 은혜로 외 / 예본 중창단 

주일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요일 4:9-11) 김성관 목사 황의연 황의만 가브리엘 찬양대 / 벤엘 플룻중주 / 4교구 

예배 담당 (8/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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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민 
3교구 

박은효 
18.교구 

유재진 
13.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1 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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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창 
10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5교구 

하형욱 
23.교구 

김성관 

·부목사 
강창원 
20교구 

나기태 
신교위원회 

박인기 
에H때부 

유현철 
1교구 

장지원 
11교구 

하종철 
21교구 

• 우|임목사 

(짧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O오전 9:40 본당 앞출발 유)1 
화요집회 오전11:00 띤% 남부파1.10:20 0띔역경 

@오전 9:50본당앞출벌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왜，일본어및수 
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랭뻐， 중핵l. 
몽웰， 러시O때， 킴보디O뻐， 인도네시O뻐로 동시통익됩니다 
&nJIa'없JSm없IXr6 n Er빼， ateæ， ι뼈-eseiJ'd잊p 

la'g..a;￥ ae <M얼il at It'e 없ÆJ1 0뼈<W뼈lJ 않Væ， 
a잉 &i 벼lal， are영， 뼈'IJÉl， RJSsiæ, cartαm iJ'd 
hiresiæae양'(Jf!V양öl왜It'e cre 0 dx:l< WJ양lJ않væ 

기도원집회안내 (홈 02-552-8200)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보」 단 u 

V 
오후 3:00 

보」 단 u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급요찬앙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김말자 김연식 
14교구 3교구 

나영실 송진경 
앙교구 대학부 

이복순A 이복순B 
20.교구 11교구 

장혜구 전은회 
19교구 7교구 

황순란 
21교구 

· 시링부신범식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송요한 

- 강도사 박만복 징년1부 

김숭회 김진협 

강옥련 
2교구 

김정자 
16.교구 

윤인숙 
6교구 

엄태주 
17.교구 

홍순애 
5교구 

·여전도사 

캉덕펼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오숙영 옥마자 
13교구 9교구 

이욱주 이향란 
18교구 12교구 

정원임 최문실 
23.교구 1교구 

·전임지휘자 

사 

· 전임연주자 

교 

Piiblls:뼈 @낀쁘학빼퍼C비rchPress 

·선 

-!I!l1l'.IIι’“-~…~"상룰얄정. 

구 분 시 간 장 소 
장년 1 부 오후 12: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 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 2 :30 제 1교육관 301호 

소 망부 오후 12 : 15 갈릴 리 훌 

사랑부 오전 11 ‘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12:00 선교관 1층 

(금)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3층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l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I 오전 9:00 지111 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Ì: 낀 c:r / ‘l ' .!f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x. τc:f님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충 

→:i!. τcTa 오전 11 ‘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l 

갱년 1 부 (토) 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l 

청년 2 부 오후 12: 10 제 2교육관 2충 」


